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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지각한 부모 교육불안행동과 영유아의 기관생활적응, 

학습사교육의 발달 부정영향 및 정책 인식

전은옥*

본 연구는 영유아교육기관 교사가 지각한 부모의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이 영유아의 기관생활

적응에 대한 교사 평가, 학습사교육의 발달 부정영향에 대한 교사 인식 및 정책인식 간 관련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952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유아반 교사는 영아반 교사보다 부모의 인지학습 요구와 불만족에 

따른 기관 퇴소 경험을 많이 보고하였다. 둘째,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에 따라 교사의 기관생

활적응 평가와 학습사교육의 발달 부정영향에 대한 교사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부모 교육

불안행동 학습요구집단 및 학습요구‧퇴소집단은 지역 인프라 구축, 조기 학습사교육 축소, 초등 저

학년 기초학력 강화와 관련된 정책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본 연구는 교사가 경험한 부모의 인지

학습 요구 및 퇴소 행동을 영유아교육기관 맥락에서 부모 교육불안행동으로 개념화하고, 교사 경험

과 학습사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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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가 수준의 규제와 지원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통해 유

아 대상 레벨테스트(일명 ‘4세·7세 고시’)를 금지하고, 만 3세 미만 영아 대상 인지학습을 제

한하는 규제 기준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26). 이는 영유아교육을 조기 선행학습 중심이 아

닌 놀이와 발달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발달적합성 원리를 정책 차원에서 재확인한 조치

로 볼 수 있다(교육부, 20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3a). 그러나 현장에서는 영어, 수학, 한

글을 중심으로 한 인지학습 사교육이 지속되고 있다.

부모는 자녀의 초등학교 준비와 적응, 또래와의 비교, 학업성취 기대 등을 이유로 사교육

을 선택하며, 이 과정에서 교육불안은 관련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민미희, 2024; 전은옥‧

최나야, 2017). 영유아교육기관에서는 부모의 교육 관련 요구가 인지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관여, 기관 교육 방향에 대한 불만족 및 기관 이동 또는 퇴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권미량‧하연희, 201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4;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2025).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행동을 부모의 교육불안 자체가 아닌, 영유아교육기관에

서 교사가 경험한 부모의 교육불안행동으로 개념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교사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교육 관련 요구에 대응하며, 부모

와 교사 간 교육관의 차이로 기관 운영과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김보영‧김현

주, 2013). 부모-교사 관계는 교사-영유아 관계의 질과 관련되고(Chung et al., 2005), 교사-

부모 파트너십은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박경애·도미향, 2022). 따라서 교사가 경험한 부모 교육불안행동과 교사의 영유아 기관생

활적응 평가, 학습사교육의 발달 부정영향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아반은 애착형성과 기본생활 및 돌봄을 중심으로 보육·교육이 이루어지는 반면, 유아반

에서는 또래관계의 확장과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 과정에 대한 부모의 관

심이 증가하는 시기이다(심영회‧성소영, 2013). 영아반에서 제기되는 부모의 인지학습 요구

는 영아의 발달수준과 보육·교육 내용 간 불일치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유아반에서 제기

되는 인지학습 요구는 초등학교 입학과 학업준비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반영한다(안주희‧곽

승주,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담당연령집단에 따라 교사가 경험한 부모의 인지학습 요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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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준비 기대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유아 사교육 정책은 영아와 유아를 포괄하는 규제와 지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교육 

참여 양상과 부모의 교육 관련 요구는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김은영 외, 2016; 

김은영 외, 2024). 따라서 담당연령집단과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에 따른 교사의 정책

인식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앞선 논의를 종합해 보면, 영유아교육기관 교사가 경험한 부모의 교육불안행동은 기관 내 

인지학습 요구와 기관 교육 방향에 대한 불만족에 따른 퇴소 요구로 나타난다. 교사는 이러

한 부모 행동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학습사교육 참여 영유아의 기관생활적응을 평가하고, 학

습사교육의 발달적 영향과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다. 부모의 교육 관련 요구와 

교사의 경험은 영아반과 유아반의 발달적·교육적 맥락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교사가 

지각한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과 담당연령집단을 중심으로 기관 내 인지학습 요구, 불

만족에 따른 퇴소 경험, 학습사교육 참여 영유아의 기관생활적응에 대한 교사 평가, 학습사

교육의 발달 부정영향 인식 및 정책인식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교육기관 교사가 지각한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을 중심으로 

담당연령집단에 따른 기관 내 인지학습 요구 및 불만족에 따른 퇴소 경험의 차이, 학습사교

육 참여 영유아의 기관생활적응에 대한 교사 평가와 학습사교육의 발달 부정영향에 대한 교

사 인식의 차이, 학습사교육 정책추진 방향과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교사 인식의 차이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교육적 요구, 교사의 경험 및 

정책인식 간 관련성을 이해하고, 담당연령집단 및 교사 경험을 고려한 정책 설계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교사가 지각한 부모의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과 담당연령집단(영아반/유아

반)에 따라 기관 내 인지학습 요구 및 불만족에 따른 기관 퇴소 경험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

는가?

연구문제 2. 교사가 지각한 부모의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과 담당연령집단(영아반/유아

반)에 따라 학습사교육 참여 영유아의 기관생활적응에 대한 교사 평가와 학습사교육의 발달 

부정영향에 대한 교사 인식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교사가 지각한 부모의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에 따라 학습사교육 정책추진 

방향 및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교사 인식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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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부모 교육불안행동과 영유아 학습사교육

교육불안은 자녀의 학업성취와 미래 교육경로에 대해 부모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걱정을 

의미하며, 자녀의 학업성적, 가정의 교육자원, 학교교육의 질 및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전반에 대한 걱정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다(Xu et al., 2025). 부모의 교육불안은 자녀

의 학습과 성취에 대한 기대, 학습관여 및 성취압력과 같은 교육적 행동으로 표출되며, 자녀

의 사교육 경험, 학습태도, 학교적응과 관련된다(민미희, 2024; 전은옥‧최나야, 2017; 진영자·

김진선, 2010).

영유아기 인지학습 사교육은 영어, 한글, 수학 등 인지적 학습내용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사적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육기관의 놀이와 일상생활 중심 교육과

정 외에 이루어지는 인지학습 관련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과 기관 외 사교육 활동을 

분석 범위에 포함하였다(전은옥, 2025). 이러한 인지학습 사교육은 부모의 조기학습 기대와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다. 영유아교육기관에서는 정규 보육·교육과정 외에 특별활동이 운영

되며, 부모는 특별활동 안에서 영어, 한글, 수학 등 인지학습 프로그램의 편성과 확대를 요구

한다. 기관은 부모의 요구와 원아모집 및 유지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지학습 중심 특

별활동을 운영하거나 확대한다. 이와 같이 특별활동 운영은 부모의 교육 관련 요구가 기관의 

프로그램 구성과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되는 양상을 보여준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3b).

2. 부모 교육불안행동과 영유아 기관생활적응 및 발달

영유아기는 신체, 인지, 언어, 사회·정서 발달이 상호작용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영유아의 

발달은 보호자와의 안정적이고 반응적인 상호작용, 놀이와 탐색의 기회, 규칙적인 일상생활

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 Yogman et al., 2018). 영유아기 

교육경험은 지식의 조기 습득보다 놀이, 일상생활, 또래 및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

된다. 학습시간의 증가는 영유아 일과에서 놀이와 휴식, 신체활동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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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축소시킨다. 과도한 학업 중심 요구와 조기학습 압력은 영유아의 놀이시간과 자발적 

탐색 기회를 제한하며, 정서적 긴장 및 또래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Hirsh-Pasek, 1991; 

Yogman et al., 2018).

영유아기 과도한 학습 요구와 조기학습 참여는 놀이시간 감소, 정서적 긴장, 또래관계의 

어려움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은영 외, 2024; 이희영‧임희수, 2022). 아동·청소년 대

상 연구에서도 부모의 교육열과 성취압력은 자녀의 정서 및 학교적응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김희례‧장진경, 2019; 민미희, 2024; 성정혜‧김춘경, 2019; 진영자·김진선, 2010). 이러

한 연구는 부모의 성취기대와 교육 관련 태도가 자녀의 정서 및 적응과 관련된다는 점을 제

시하였다(민미희, 2024; 전은옥‧최나야, 2017; 진영자·김진선, 2010). 

3. 영유아 학습사교육과 정책인식

교육정책은 영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에 의해 해석되고 실행된다. 영유아 사교육 대응 정

책은 과도한 조기경쟁과 선행학습으로부터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호하고, 영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공적 돌봄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교육부는 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인지교습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취학 전 유아 대상 인지교습의 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26). 따라서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현장 실행 주

체인 교사가 부모의 교육 관련 요구와 사교육 규제·지원 방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

아야 한다.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2세와 5세의 사교육 및 특별활동 참여 양상과 

부모 인식을 분석하고,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김은영 외, 2016). 영

유아 사교육 경험과 부모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고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의 개발, 공적 

지원 확대, 부모교육 및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김은영 외, 2024). 영유아 사교육 

정책은 사교육에 대한 국가의 규제, 영유아교육기관의 질적 여건 보완, 부모교육 및 교육정

보 제공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Bra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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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회 강경숙 의원실이 공동실시한 「영유아기 학습

사교육 실태 및 인식 조사」 자료를 2차 분석하였다. 조사는 2025년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

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교사 및 원장을 대상으로, 시·도 교육청을 통해 기관에 설문 

링크를 배포하는 온라인 설문으로 실시하였다. 전체 1,733명 중 연구 목적에 부적합 사례와 

교사 경력 1년 미만 응답자를 제외하고, 최종 952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변인 범주 n(%) 변인 범주 n(%)

기관유형 

및 연령

어린이집 영아반 232(24.4)

기관

소재지

수도권
183(19.2)

(서울, 경기, 인천)
어린이집 유아반 97(10.2)

충청권
145(15.2)유치원 유아반 623(65.4)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경력

1년~3년 미만 62(6.5) 호남권
348(36.6)

(광주, 전북, 전남)3년~5년 미만 103(10.8)
영남권

235(24.7)5년~7년 미만 113(11.9)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7년~9년 미만 117(12.3)

9년~11년 미만 154(16.2) 강원권(강원) 6(0.6)
11년~13년 미만 80(8.4)

제주권(제주) 35(3.7)13년 이상 323(33.9)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N=952)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개발한 「영유아기 학습사교육 실태 및 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영유아기 학습사교육 관련 정책보고서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되었으며, 영유아교육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되었다. 본 연구는 2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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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부 변인은 단일문항 또는 제한된 수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내적합치도와 요인구

조를 검증하는 데 제한이 있어, 변인의 개념적 정의, 문항내용, 응답방식 및 점수화 절차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교사가 보고한 경험과 전반적 평가의 범위로 해석하였다.

1) 교사가 지각한 부모 교육불안행동 

교사가 지각한 부모 교육불안행동은 교사보고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기관의 특별

활동이나 특성화프로그램에 인지학습(영어/수학/한글 교육)을 요구하는 학부모를 경험한 적

이 있습니까?’와 ‘기관의 특별활동이나 특성화프로그램에서 실시하는 인지학습(영어/수학/

한글 교육)에 대한 불만족으로 기관을 그만둔 학부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로 구성되었

다. 각 문항은 교사가 ‘예’, ‘아니오’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의 특별활동 또는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한 인지학습 요구와 인지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에 따른 기관 퇴소를 교사가 경험한 부모의 교육불안 관련 행동으로 

설정하였다. 이 변인은 부모의 내재된 교육불안 수준을 직접 측정한 변수가 아니라, 영유아

교육기관 현장에서 교사가 경험한 부모의 교육불안 관련 요구와 행동을 나타낸다. 두 문항 

간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115.43, p<.001)(<표 2> 참조). 

구분
인지학습 불만족에 따른 기관 퇴소 경험 n(%)


있다 없다

인지학습 요구 

경험

있다 395(100) 418(75.0)
115.43

***

없다 0(0) 139(25.0)

계 395(41.5) 557(58.5) 952(100)
***p<.001

<표 2> 인지학습 요구와 인지학습 불만족에 따른 기관 퇴소 경험

이에 두 문항의 응답을 기준으로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을 구분하였다. 두 문항 모두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는 미경험집단, 인지학습 요구 경험 문항에만 ‘예’로 응답한 경우는 학

습요구집단, 두 문항에 모두 ‘예’로 응답한 경우는 학습요구‧퇴소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집단

별 구분 기준과 정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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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교사가 지각한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 유형의 구성 및 정의

집단 구분 정의 n(명) 비율(%)

교육불안행동 

미경험집단

인지학습 요구와 인지학습 불만족에 따른 기관 퇴소 

경험을 모두 보고하지 않는 교사 집단
139 14.6

교육불안행동 

학습요구집단

인지학습 요구 경험은 경험했으나, 인지학습 불만족에 

따른 기관 퇴소 경험은 보고하지 않은 교사 집단
418 43.9

교육불안행동 

학습요구‧퇴소집단

인지학습 요구와 인지학습 불만족에 따른 기관 퇴소 

경험을 모두 보고한 교사 집단
395 41.5

전체 952 100

2) 기관생활적응

기관생활적응은 ‘학습사교육(영어/수학/한글 교육)에 참여한 영유아의 기관적응, 또래관

계, 수업참여도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로 교사 전반적 평가를 측정하였다. 교사는 ‘매우 

부정적이다(1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가 학습사교육 참여 영유아의 기관생활적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을 의미

한다. 본 변수는 기관적응, 또래관계 및 수업참여도를 각각 측정한 하위척도가 아닌, 기관생

활적응 전반에 대한 단일 평가지표이다.

3) 학습사교육의 발달부정영향 인식

학습사교육의 발달부정영향 인식은 ‘영유아 대상 학습사교육(영어/수학/한글 교육)이 영

유아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이며 교사는 전인적 발달 저

해, 인지 과부하, 자발적 학습능력 및 사고력 저하, 사회정서발달 문제, 내·외현적 문제행동, 

모국어 발달 저해의 6개 항목 중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였다. 각 항목은 

‘미선택(0점)’, ‘선택(1점)’으로 코딩하였고, 선택 항목 수를 합산하여 0점에서 6점 범위의 점

수를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가 학습사교육이 부정적 영향을 인식한 발달 영역의 

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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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사교육 정책추진 방향 인식

학습사교육 정책추진 방향 인식은 향후 영유아 학습사교육(영어/수학/한글 교육) 관련 정

책추진 방향에 대한 교사의 판단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응답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기관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조기 학습사교육 축소, 부모 선택권 보장, 놀이 

중심 보육‧교육 강화의 5개 정책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는 이 중 중요하다고 판단한 

3개 항목을 선택하였으며, 각 항목의 선택 여부는 ‘미선택(0점)’, ‘선택(1점)’으로 코딩하였다.

5) 학습사교육 문제해결방안 인식

학습사교육 문제해결방안 인식은 영유아 학습사교육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방

안에 대한 교사의 판단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응답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초등 입학 

초기 적응 지원, 기관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부모 수요 대응, 영유아의 행복‧발달 및 부모 

놀이코칭 중심 방과후 과정 운영, 부모 참여 확대, 초등 교육과정 내 기초학습 및 신체활동 

강화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는 이 중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3개 항목을 선택하

였으며, 각 항목의 선택 여부는 ‘미선택(0점)’, ‘선택(1점)’으로 처리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1.0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과 주요 변수의 특징은 빈

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은 인지학습 요구 경험

과 인지학습 불만족에 따른 기관 퇴소 경험 간을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ANOVA)과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에 따라 Scheffé 사후검정 또는 Welch 분

석과 Games-Howell 사후검정을 사용하였다. 이원분산분석에서는 담당연령집단과 부모 교

육불안행동 경험유형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

로 설정하였다.



부모교육연구, 제23권 3호, 2026

180

Ⅳ. 연구결과

1. 담당연령집단에 따른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 및 인지학습 요구‧

퇴소 경험

1) 담당연령집단에 따른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의 분포

담당연령집단에 따른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의 분포 결과, 영아반과 유아반 간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73.97, p<.001). 영아반 교사는 미경험집단 

31.9%, 학습요구집단 36.6%, 학습요구‧퇴소집단 31.5%로 나타났다. 반면, 유아반 교사는 학

습요구집단이 46.3%로 가장 높았으며, 학습요구‧퇴소집단 44.7%, 미경험집단 9.0%로 나타

났다(<표 4> 참조).

구분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 n(%)


미경험집단 학습요구집단 학습요구‧퇴소집단

연령

집단

영아 74(31.9) 85(36.6) 73(31.5)
73.97

***

유아 65(9.0) 333(46.3) 322(44.7)
***p<.001

주. 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표 4> 담당연령집단에 따른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의 분포 

(N=952)

2) 담당연령집단에 따른 인지학습 요구 및 인지학습 불만족에 따른 기관 퇴소 경험

담당연령집단에 따른 교사의 인지학습 요구 경험과 불만족에 따른 기관 퇴소 경험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 두 경험 모두 영아반과 유아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73.59, p<.001, =12.70, p<.001). 유아반 교사의 인지학습 요구 경험은 91.0%, 인지학습 불

만족에 따른 기관 퇴소 경험은 44.7%로 나타났다. 영아반 교사의 경우 각각 68.1%와 31.5%

로 나타났다(<표 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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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담당연령집단 n(%)


영아 유아

인지학습 요구 경험
있다 158(68.1) 655(91.0)

73.59***
없다 74(31.9) 65(9.0)

인지학습 불만족 기관 퇴소 경험
있다 73(31.5) 322(44.7)

12.70***
없다 159(68.5) 398(55.3)

***p<.001

<표 5> 담당연령집단에 따른 인지학습 요구 및 불만족에 따른 기관 퇴소 경험

(N=952)

2.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과 담당연령집단별 기관생활적응 및 발달 

부정영향 인식 차이

1)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에 따른 기관생활적응 및 발달 부정영향 인식 차이

교사가 지각한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에 따른 학습사교육 참여 영유아의 기관생활적

응에 대한 교사 평가와 학습사교육의 발달 부정영향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및 Welch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사후검정은 등분산성이 충족된 변수

에 Scheffé 검정을, 등분산성이 충족되지 않은 변수에 Games-Howell 검정을 적용하였다.

학습사교육 참여 영유아의 기관생활적응에 대한 교사 평가는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4.66, p<.001).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학습요

구‧퇴소집단(M=2.12)은 학습요구집단(M=2.36)과 미경험집단(M=2.39)보다 학습사교육 참여 

영유아의 기관생활적응을 낮게 평가하였다. 

학습사교육의 발달 부정영향 인식에서도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Welch's F=23.29, p<.001). Games-Howell 사후검정 결과, 미경험

집단(M=2.04)은 학습요구집단(M=2.68)과 학습요구‧퇴소집단(M=2.97)보다 학습사교육의 부

정적 영향을 인식한 발달영역의 수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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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n M SD F p 사후검증

기관생활

적응
1

미경험집단
a

139 2.39 .69

14.66
***

.000
c < b,a

(Scheffé)
학습요구집단b 418 2.36 .65

학습요구‧퇴소집단c 395 2.12 .74

발달 

부정영향 

인식2

미경험집단a 139 2.04 1.28

23.29
***

.000
a < b,c

(Games-Howell)
학습요구집단b 418 2.68 1.48

학습요구‧퇴소집단c 395 2.97 1.69
***p<.001.

주. 1등분산 가정 충족, 일원분산분석

   
2
등분산 가정 불충족, Welch's F 통계량

<표 6>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에 따른 기관생활적응 및 발달 부정영향 인식 차이 

(N=952) 

2)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과 담당연령집단에 따른 기관생활적응의 차이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과 담당연령집단(영아반/유아반)에 따른 학습사교육 참여 영

유아의 기관생활적응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담당연

령집단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2.71, ns, 부분 =.003). 부모 교육불안행

동 경험유형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17, p<.05, 부분 =.007). 담당연령집단

과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 간 상호작용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00, p<.001, 

부분 =.015)(<표 7> 참조). 

종속
변인

독립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부분

에타 제곱

기관

생활

적응

수정된 모형 23.16 5 4.63 9.84
***

.000 .049

연령집단 1.28 1 1.28 2.71 .100 .003

교육불안행동 2.98 2 1.49 3.17* .043 .007

연령집단×교육불안행동 6.59 2 3.29 7.00
**

.001 .015

오차 445.19 946 .47

전체 468.35
*
p<.05, 

**
p<.01,

***
p<.001

<표 7>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과 담당연령집단에 따른 기관생활적응의 이원분산분석

(N=952)

담당연령집단과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 간 상호작용 효과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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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령집단별 단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8>과 같다. 영아반 교사 집단에

서는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에 따른 학습사교육 참여 영유아의 기관생활적응에 대한 

교사 평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44, ns). 반면 유아반 교사 집단에서는 부

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에 따라 학습사교육 참여 영유아의 기관생활적응에 대한 교사 평

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Welch's F=18.68, p<.001). Games-Howell 사후검정 

결과, 학습요구‧퇴소집단은 미경험집단과 학습요구집단보다 학습사교육 참여 영유아의 기관

생활적응을 낮게 평가하였다.

구분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 단순효과

미경험집단a 학습요구집단b 학습요구‧퇴소집단c
F 또는 

Welch’s F
사후검증

n M(SD) n M(SD) n M(SD)

연령

집단

영아 74 2.32(.66) 85 2.39(.62) 73 2.42(.71) .44

유아 65 2.46(.71) 333 2.35(.66) 322 2.05(.73) 18.68*** c < b,a
***p<.001.

주. 영아반 등분산 가정 충족, 일원분산분석, 사후검증 Scheffé

   유아반 등분산 가정 불충족, Welch's F 통계량, 사후검증 Games-Howell

<표 8>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과 담당연령집단에 따른 기관생활적응 단순효과 

(N=952)

[그림 1]은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과 담당연령집단에 따른 학습사교육 참여 영유아

의 기관생활적응에 대한 교사 평가의 상호작용 양상을 제시한 것이다. 영아반에서는 경험유

형에 따른 평균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아반에서는 학습요구‧퇴소집단의 평가가 미경

험집단과 학습요구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림 1］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과 담당연령집단에 

따른 기관생활적응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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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과 담당연령집단에 따른 학습사교육의 발달 부정영향 인

식 차이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과 담당연령집단(영아반/유아반)에 따라 학습사교육의 발달 

부정영향 인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담당연령집단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2.26, p<.001, 부분 =.013).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의 주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1.41, p<.001, 부분 =.024). 반면, 담당연

령집단과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0.09, ns)

(<표 9>참조). 

종속
변인

독립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부분

에타 제곱

발달

부정

영향

인식

수정된 모형 125.05 5 25.01 10.63*** .000 .053

연령집단 28.84 1 28.84 12.26*** .000 .013

교육불안행동 53.69 2 26.84 11.41*** .000 .024

연령집단×교육불안행동 .40 2 .20 .09 .918 .000

오차 2225.77 946 2.35

전체 9332.00 952
***p<.001.

<표 9>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과 담당연령집단에 따른 발달 부정영향 인식의 이원분산분석

(N=952) 

담당연령집단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유아반 교사는 영아반 교사보다 학습사교육의 부정적 

영향을 인식한 발달영역의 수가 많았다.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미경험집단, 학습요구집단, 학습요구‧퇴소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0> 참조).

구분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

미경험집단 학습요구집단 학습요구‧퇴소집단

n M(SD) n M(SD) n M(SD)

연령

집단

영아 74 1.86(1.11) 85 2.28(1.30) 73 2.60(1.71)

유아 65 2.23(1.43) 333 2.78(1.50) 322 3.06(1.67)

<표 10>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과 담당연령집단에 따른 발달 부정영향 인식

(N=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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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 n(%)

미경험
집단

학습요구
집단

학습요구‧
퇴소 집단

기관의 특별활동이나 특성화프로그램 활성화로 

학습사교육 수요 충족
89(64.0) 253(60.5) 235(59.5) .89

정부, 지자체의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학습사교육 수요 흡수
73(52.5) 267(63.9) 255(64.6) 6.96*

조기 학습사교육의 부정적 영향 홍보로 영유아 

사교육 축소
56(40.3) 233(55.7) 227(57.5) 12.94**

학습사교육 유지, 활성화로 부모 선택권 보장 30(21.6) 47(11.2) 36(9.1) 15.56***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 기반 놀이 중심 보육 및 

교육 강화
97(69.8) 297(71.1) 268(67.8) .99

계 139(14.6) 418(43.9) 395(41.5)
*
p<.05,

**
p<.01,

***
p<.001

<표 11>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에 따른 학습사교육 정책추진 방향 인식

(N=952)

3.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에 따른 학습사교육 정책인식의 차이

1) 학습사교육 정책추진 방향 인식

학습사교육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교사 인식은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에 따라 차이

가 나타났다(<표 11> 참조).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학습사교육 수요 흡수 정책’은 

미경험집단 52.5%, 학습요구집단 63.9%, 학습요구‧퇴소집단 64.6%가 선택하여, 집단 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6.96, p<.05). ‘조기 학습사교육의 부정적 영향 홍보를 

통한 영유아 사교육 축소 정책’도 미경험집단 40.3%, 학습요구집단 55.7%, 학습요구‧퇴소집

단 57.5%로 집단 간 선택 비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12.94, p<.01).

‘학습사교육 유지·활성화를 통한 부모 선택권 보장 정책’은 미경험집단 21.6%, 학습요구집

단 11.2%, 학습요구‧퇴소집단 9.1%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15.56, p<.01). 반면, ‘기

관의 특별활동이나 특성화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학습사교육 수요 충족’과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기반 놀이 중심 보육 및 교육 강화’ 정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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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 n(%)

미경험 
집단

학습요구 
집단

학습요구‧
퇴소 집단

초등 1학년 한글책임제 및 신체활동‧국어시간 

확대(2022개정 교육과정)
54(38.8) 239(57.2) 224(56.7) 15.69***

기관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 대상과 시간 

확대로 부모 수요 대응
50(36.0) 169(40.4) 187(47.3) 6.93*

초등학교 연계 교육(이음교육) 강화로 초등 입학 

초기 적응 지원
85(61.2) 240(57.4) 205(51.9) 4.49

영유아의 행복감, 언어‧신체 발달 지원, 학부모 

놀이코칭 중심 방과후과정 운영
107(77.0) 310(74.2) 277(70.1) 3.05

미래형 부모 놀이교실, 교육자료 개발, 학부모회 

활성화 등 부모 참여 확대
63(45.3) 188(45.0) 149(37.7) 5.12

계 139(14.6) 418(43.9) 395(41.5)
*
p<.05, 

***
p<.001

<표 12>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에 따른 학습사교육 문제해결 방안 인식

(N=952)

2) 학습사교육 문제해결 방안 인식

학습사교육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교사 인식은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에 따라 일부 

차이가 나타났다(<표 12> 참조). ‘초등 1학년 한글책임제 및 신체활동‧국어시간 확대(2022 

개정 교육과정) 방안’은 미경험집단 38.8%, 학습요구집단 57.2%, 학습요구‧퇴소집단 56.7%

가 선택하여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15.69, p<.001). ‘기관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 대상과 시간 확대를 통한 부모 수요 대응 방안’은 미경험집단 36.0%, 학

습요구집단 40.4%, 학습요구‧퇴소집단 47.3%가 선택하여,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6.93, p<.05). 반편 ‘영유아의 행복감, 언어‧신체 발달 지원, 부모 놀이코칭 중심 방과후과정 

운영’, ‘초등학교 연계 교육(이음교육) 강화를 통한 초등 입학 초기 적응 지원’, ‘미래형 부모 

놀이교실, 교육자료 개발, 학부모회 활성화 등 부모 참여 확대’ 방안은 유의하지 않았다.



교사가 지각한 부모 교육불안행동과 영유아의 기관생활적응, 학습사교육의 발달 부정영향 및 정책 인식(전은옥)

187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교육기관 교사가 경험한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과 학습사교육 참여 

영유아의 기관생활적응에 대한 교사 평가, 학습사교육의 발달 부정영향에 대한 교사 인식 

및 정책인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고, 담당연령집단에 따른 차이를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반 교사는 영아반 교사보다 부모의 인지학습 요구와 인지학습 불만족에 따른 

기관 퇴소 경험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유아반에서는 부모 교육불안행동 미경험집단의 비율

이 낮고, 학습요구와 학습요구‧퇴소집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 후반으로 갈

수록 취학 준비와 기초학습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기관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로 표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취학 전 유아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과 

학습관여 간 관련성을 제시한 전은옥‧최나야(2017), 부모의 양육불안감이 유아 사교육 정도

와 관련된다고 보고한 김효진(2020)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만 3세와 만 5세의 

학습 관련 사교육 이용이 만 2세보다 많게 나타난 김은영 외(2024)의 결과는 유아반에서 인

지학습 요구 경험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해석하는 근거가 된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초등학교 적응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 등을 이유로 사교육을 선택한다고 보고한 민선옥·

배지희(2014)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영유아교육기관은 부모의 인지학습 요구를 개별 민원으로 대응하기보다 담당연령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부모의 인지학습 요구와 기관의 교육 방향 

간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담당연령집단과 기관유형을 고려한 부모상담 및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김숙령, 2024). 특히 유아반에서는 초등학교 전이에 대한 부모의 불안이 

조기 선행학습 요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음교육의 목적과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교육적 가

치를 안내해야 한다. 이는 5세 이음교육, 독서교육, 방과후 교육 대응 방향과 연결된다(교육부, 

2026). 이와 함께 본 연구의 유아반 교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담당연령집단에 따른 경험 차이는 기관유형과 운영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둘째,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에 따라 학습사교육 참여 영유아의 기관생활적응에 대한 

교사 평가와 학습사교육의 발달 부정영향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기관생활적응 평가는 유

아반에서만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습요구‧퇴소집단 교사는 미경험집단과 학습요구집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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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사교육 참여 영유아의 기관생활적응을 낮게 평가하였다. 반면 영아반에서는 경험유형에 

따른 기관생활적응 평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교육 관련 요구와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간 관점 차이는 부모-교사 상호작용과 학습사교육 참여 영유아에 대한 

교사의 기본생활적응 평가에 반영된다. 부모-교사가 교사-영유아 관계의 질을 예측한다는 

Chung et al.(2005)의 결과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부모 교육불안

행동이 영유아의 실제 기관생활적응을 낮추었다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부모 교육불

안행동 경험유형과 기관생활적응은 모두 교사의 응답으로 측정되었으며, 기관생활적응은 기

관적응·또래관계·활동참여를 포괄한 단일문항의 전반적 평가이다. 따라서 본 결과는 해당 경

험을 보고한 유아반 교사가 학습사교육 참여 영유아의 기관생활적응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학습사교육의 발달 부정영향에 대한 교사 인식은 유아반 교사와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을 많이 보고한 교사에게서 더 넓은 발달영역으로 나타났으며, 담당연령집단에 따

른 경험유형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기 학습사교육 경험이 이후 

언어·문제해결 능력과 학업수행에 뚜렷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지 않았고, 학습사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관련성을 보였다는 김은영 외(2024)의 연구와 연결된다. 또한 

취학 전 유아가 학습 중심 환경을 도전보다 압력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Hirsh-Pasek(1991)

의 논의는 학습사교육의 발달적 영향에 대한 교사 인식 차이를 해석하는 뒷받침이 된다. 그

러나 본 연구는 횡단적 교사 단일보고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부모의 교육불안행동 경험유

형이 영유아의 실제 발달 또는 기관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것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셋째,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에 따라 학습사교육 정책추진 방향 및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교사 응답에 차이가 나타났다. 학습요구집단과 학습요구·퇴소집단은 미경험집단보다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학습사교육 수요 흡수, 조기 학습사교육의 부정적 영향 홍보,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강화 관련 정책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반면, 미경험집단은 학습사

교육의 유지 및 활성화를 통한 부모 선택권 보장 정책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부모의 

인지학습 요구와 불만족에 따른 기관 퇴소 경험을 보고한 교사와 이를 경험하지 않은 교사가 

영유아 학습사교육의 문제와 대응방안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습요구집단 

및 학습요구‧퇴소집단은 부모 선택권 보장보다 공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을 강조하는 정책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사교육 경감 방안으로 공교육 정상화, 사회적 인식 변

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사교육 규제를 제시한 유재봉‧강문숙(2020)의 연구와 맥락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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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다. 

따라서 영유아 학습사교육 정책은 부모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사교육 수요를 수용하는 접근

만으로 설계하기는 어렵다. 정책은 과도한 인지교육과 서열화 경쟁에 대한 규제, 지역사회 교

육·돌봄 인프라 확충,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적 강화, 부모교육 및 교육정

보 제공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의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도 레벨테스트 및 비교·서

열화 금지, 인지교습 제한과 함께 5세 이음교육, 독서교육, 예술·체육·언어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맞춤형 돌봄 확대 및 보호자 교육자료 개발·보급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26). 이는 

영유아 학습사교육을 부모의 개별 선택 문제가 아니라 영유아의 발달권 보장, 공교육·보육의 

책임 및 부모의 교육정보 지원이 결합된 정책 과제로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교사가 경험한 부모의 인지학습 요구와 인지학습 불만족에 따른 기관 퇴

소 경험을 부모 교육불안행동의 관찰지표로 개념화하였다. 이는 부모의 교육 관련 요구가 

영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과 부모-교사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적 양상을 분석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부모 교육불안행동 경험유형과 담당연령집단에 따라 교사의 기관생활적응 평가, 학

습사교육의 발달 부정영향 인식 및 정책인식이 다르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영유아 

학습사교육 정책을 설계할 때 담당연령집단과 기관 맥락, 부모의 교육 관련 요구 및 교사 

경험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교육불안행동은 표준화된 부모보고 척도가 아닌 교사보고식 행동지표로 측정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내재적 교육불안 수준이 아니라 교사가 경험한 교육불

안 관련 행동의 범위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보고 척도와 

교사보고 행동지표를 활용하여 측정의 타당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아반 교사는 어린이집 교사로 유아반 교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로 구성되어 

담당연령집단 간 차이에 기관유형과 운영특성의 차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

구에서는 기관유형을 통제하거나 기관유형별 비교를 통해 담당연령집단 효과를 검증할 필요

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교사보고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부모의 교육 관련 요구, 기관 

대응 및 영유아의 기관생활적응 간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 교사, 영유아 자료를 활용한 종단연구를 통해 이들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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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Parental Educational Anxiety Behaviors as 

Perceived by Teachers: Associations with 

Children's Institutional Adjustment, Perceived 

Negative Developmental Impact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Academic Private Tutoring Policies

Jun, Eun Ock*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among types of parental educational anxiety 

behaviors perceived by teach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teachers’ assessments 

of children’s institutional adjustment, perceived negative developmental impacts of academic 

private tutoring, and related policy perceptions. The analysis included 952 teachers working in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nationwid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eachers of 

preschool-aged children reported more experiences of parents’ cognitive-learning demands and 

withdrawals due to dissatisfaction than teachers of infants. Second, teachers’ assessments of 

children’s institutional adjustment and perceptions of the negative developmental effects of 

academic private tutoring differed by type of parental educational anxiety behavior experience. 

Third, teachers in the cognitive-learning demand and withdrawal experience types more 

frequently selected policies related to community infrastructure, reducing early academic private 

tutoring and strengthening basic education in the early elementary grad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conceptualizing parental educational anxiety behaviors through 

parents’ cognitive-learning demands and withdrawal behaviors experienced by teachers, and 

examines associations between teachers’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academic private 

tutoring policies.

Keywords: parental educational anxiety behaviors,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institutional adjustment, negative developmental impacts, perceptions of academic 

private tutoring policies

* Senior Researcher, Policy Alternative Research Institute, Now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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